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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물성 오일로부터 생산된 바이오디젤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, 식물성 오일의 가격이 상승하는 

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.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종류의 오일로부터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

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그 중 하나가 동물성 유지의 사용이다. 본 연구에서는 정제

우지 및 돈지, 폐돈지, 제주돈지로부터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, 각각의 지방산 조성과 산화안정

성을 분석하였다. 우지 및 돈지의 주요 지방산은 올레인산과 팔미틴산이었다. 정제우지 및 돈지

는 KOH 촉매 하에 메탄올과의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였고, 산화

안정성은 각각 22.4과 5.4 hr으로 정제우지의 산화안정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. 두 가지 종류의 

폐돈지는 초기 산가가 각각 76.6과 120.7 mg KOH/g으로 매우 높아 고체 산촉매인 Amberlyst-

15와 메탄올을 이용한 전처리 후 KOH와 메탄올을 이용한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진행하였다. 

각각의 산화안정성은 2.8과 3.6 hr으로 나타났다. 제주돈지의 경우 초기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

전처리가 필요하지 않았지만, 전이에스테르화 반응 후 산화안정성은 1.7 hr으로 다른 동물성 유

지보다 낮게 나타났다. 우지와 돈지의 지방산 성분을 비교하면 리놀레인산 함량은 돈지에서 높

게 나타났고, 스테아린산 함량은 우지에서 높게 나타났다. 산화안정성은 리놀레인산과 리놀레

닌산의 함량이 적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, 폐유지의 경우 산화안정성이 더 감소하는 

것으로 나타났다.  




